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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으로부터 안전한 항해를!
우리선박-정부-해군 하나로 뭉쳤다

- 청해부대 46진(최영함) 파병 전, 해적 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외교부(장관 조현)·해군(참모총장 양용모)은 8월 1일(금) 

오전 경남 거제시 인근 해역에서 ‘청해부대 46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민․관․군 합동훈련은 청해부대 46진(최영함)의 해외 파병을 앞두고, 

우리 선박(현대엘엔지해운 ‘현대 유토피아호’)이 소말리아 해상에서 해적에 

피랍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점검하고, 

청해부대의 우리 국민 구출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말리아·아덴만의 해적 사건은 2023년 1건에서 2024년 8건으로 급증하고, 선박 

피랍사건도 증가(2023년 1건→2024년 3건)하여 관계기관 간 합동훈련 필요성이 있음

  합동훈련에서 해양수산부는 해적피해 상황을 접수한 후, 청해부대, 외교부 등 

관계기관에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였다.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은 그에 대응한 

정확한 초동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상황실장 등이 동 훈련에 직접 참여하여 

외교부 및 사고해역 인접공관과의 원활한 협조체계를 가동하였다. 청해부대는 

헬기와 고속단정을 투입해 우리 선원들과 선박을 구출하고 해적 진압 작전을 

실시했다.

  해양수산부, 외교부 및 해군은 이번 훈련을 통하여 우리 국민과 선박이 

어느 해역에서든 안전하고 자유롭게 항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상황 대응 역량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